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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소재 혁명 (8)

-신소재를 지탱해 주는 기계의 혁신-

 이 자료는 주간 동양경제에서 발간한  ‘소재 혁명’을 요약 정리한 자료임

󰊱 머시닝센터(마키노프라이스제작소)

□ 주축의 강도를 높여 티탄도 가공

ㅇ 보잉 787 신형항공기 분야에서 소재혁명을 지탱해 주고 있는 

것이 다름 아닌 일본산 공작기계 T2  

ㅇ T2는 일본의 마키노프라이스제작소(주)가 2010년에 발매한 항

공기부품용 머시닝센터로 가공하기 어려운 난삭제의 일종인 

티탄합금을 보통 머시닝센터의 4배 속도로 가공 

 - 보잉 787 양산화 결정을 계기로 제품 조회가 급증하고 있음  

ㅇ 보잉 787의 외장에 사용되고 있는 CFRP(탄소섬유복합재료)는 

가볍고 강도가 높은 획기적인 신소재임

 - 항공기의 골격으로 사용되고 있던 알미늄합금과 상성(相性)을 

개선시키는 것이 과제

 - CFRP와 알미늄은 열 팽창율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병용하게 

되면, 고도 수 천 미터 상공과 지상을 왕래할 때, 온도변화로 

부품사이에 틈이 생겨 안전성이 훼손됨

 - 알미늄합금 대용으로 착안한 것이 CFRP와 열 팽창율면에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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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 차이가 없으면서 가볍고 튼튼한 티탄합금으로 이것을 787

항공기의 골격재료로 사용하게 됨    

 - 종래의 머시닝센터로도 티탄합금을 깎을 수는 있으나, 시간이 

걸리는데다가 열전도율이 낮고 마찰열이 방출되기 쉬움

 - 이 때문에 티탄을 가공하는 공구가 열을 받아 마모되기 쉬운 

약점이 있어 효율적인 가공을 위해서는 절삭중인 공구를 냉각

시켜 수명을 연장하는 기술이 필요   

 

□ 독자적인 냉각기술로 공구수명을 4배로 연장

ㅇ 마키노사는 2000년대에 알미늄합금의 항공기부품용 머시닝센터 

‘MAG’를 개발하여 세계시장에 200대 이상을 출하시켜 티

탄개발이 시작됨

ㅇ 난이도가 높은 절삭공구를 가능케 하는 것은 자동차부품 가공

으로 축적된 독자적인 스핀들크랜트 기술임  

 - 공구를 장착한 스핀들(주축)으로부터 고압 크랜트액(냉각액)을 

분사하여 절삭 중 온도 상승을 방지

 - 뿜어내는 크랜트액은 분당 200리터로 통상 기계에 비하여 약 

10배의 양임 

 - 과거부터 스핀들을 내제화해 온 마키노사인만큼, 실현가능한 

기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면밀한 제어로 가공정도를 유지하

기 위해 화낙의 NC(수치제어)장치도 활용  

ㅇ 이런 기술을 도입한 결과,「T2」는 가공속도를 종래보다 4배

나 높이는데 성공하였고 공구 수명도 4배로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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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- 부품가공기업에서 사용하는 공작기계의 성능은 생산효율과 직

결되며 787의 양산화로 티탄합금부품이 크게 증가  

ㅇ 향후 T2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을 작은 부품 가공에도 응용하면, 

항공기 부품용 기계개발과 금형 및 자동차용기계 간의 기술의 

선순환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 

󰊲 서보프레스(아이더엔지니어링)

□ 자율 속도 조정으로 복잡한 가공도 손쉽게 

ㅇ 가볍고 튼튼한 고장력철판의 자동차부품, 강도 높은 마그네슘

합금의 PC본체, 항알레르기 티탄안경테 등 이러한 소재를 가

공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금속판에 압력을 가해 

성형한 프레스기기임 

 - 프레스기 분야에서는 지금 기계식의 메카프레스에서 서보모터가 

구동하는 서보프레스로 바뀌고 있음

ㅇ 프레스기 분야에서 세계 2위인 아이더엔지니어링(주)은 2002년

에 서보프레스기를 발매하여 서모모터를 내재화, 범용 소형기

에서 자동차차체를 성형하는 대형기에 이르기까지 10년간 약 

1000대를 출하

ㅇ 메카프레스는 일정한 속도로 밖에 프레스가 불가능하나 서보

프레스는 도중에 작동을 중단시키거나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음 

 - 예를 들면 고온에서 성형이 필요한 마그네슘합금을 메가프레

스로 성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됨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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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‧ 노(爐)속에 컴페어를 사용하여 재료를 운반하고 그 재료가 적

합한 온도에 달할 때 로봇으로 꺼내 이를 프레스기에 붙여 성형 

  ‧ 서보프레스를 사용하면 고온의 금형에 맞춘 상태에서 수 초간 정

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재료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기다려 프레

스할 수 있고, 노도 컴페어도 필요 없게되어 1대로 성형이 가능

 - 단단하여 성형이 어려운 고장력철판의 가공도 쉽게 할 수 있으며, 

저온으로 하중이 증가하는 서보모터의 특성을 살려 강한 힘을 

천천히 가하게 되면, 프레스 후에 재료가 원상태로 돌아오는

‘스프링백’현상을 억제시켜 성형 정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음 

  ‧ 현재, 프레스기 시장전체에서 차지하는 서모프레스의 비중은 

30%정도이지만, 향후 가공이 어려운 재료의 부품이 크게 증

가할 것으로 전망 

󰊳 녹슬지 않는 베어링(일본정공)

□ 진공상태의 공정 등 특수 환경에서 강점 발휘

ㅇ 진공 공정 등 특수 환경에 강함

 - 초고온에서 반도체 제조나 진공상태에서 액정 조립 등 모노즈

쿠리 현장의 환경이 진화하고 있으며, 일본정공(주)의‘스페시

아’시리즈는 이러한 특수 환경용으로 개발된 베어링임 

 - 포인트는 사용 환경이나 용도에 대응하여 최적의 설계와 재료

를 조합시키고 있다는 점으로 소위 배합한 레시피의 노하우로 

오랫동안 기초연구로 습득한 지식이 활용되고 있음 

 - 예들 들면, 전자빔을 사용하는 검사공정에서는 빔을 저해하는 

자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세라믹이나 비자기성 티탄으로 만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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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품이 필요함  

 - 클린 룸 내에서는 먼지가 발생하지 않은 특수한 그리스(윤활

제)처리가 되어 있는 베어링이 선호됨

 - 초고온 하에서는 증발하지 않는 고체의 그리스가 적합하며 이

와 같이 베어링의 성질을 결정짓는 설계, 재료, 그리스 등을 

고객의 요망에 따라 선택함

 - 시리즈의 하나로 2011년에 발표한 서즈버리아는 표면에 산화

막층을 형성한 녹슬지 않는 베어링은 항부식성이 높고, 소독

액이나 세정액에 강하며 자동화가 진전된 의약품이나 식료품

의 제조라인용으로 수요가 증가할 전망임 

   - 끝 -


